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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연금 수급 가능 연령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을 분석한 

다음, 분석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이다. 연구에서 국민 노후보장 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

였는데, 이 중 연금 수급 연령에 해당하는 62세 이상 고령자 4,895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방식은 종속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 소득은 62세 이상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각각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주택 소유는 62세 이상 고령자 생활만족도에 각각 유의미하게 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은 72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하게 부(-)적 영향을 미쳤다. 넷째, 

특수직역연금 수급은 62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각각 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책적 함의는 다

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의 경제활동 지원 정책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령자 가구의 

가계소득을 증가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국민연금과 특별직역연금 간의 격차를 줄이거나 

통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주제어 : 고령자, 생활만족도, 경제 요인, 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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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conomic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at 

pension-eligible age and then to discuss implications for the findings. Data from the KReIS in 2021(9th) 4,895 

older adults aged 62 or older at Pension-Eligible Age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For the analysis, an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pendent variable. The 

results of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household income significantly positively affected the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aged 62 and older, respectively. Second, house-ownership significantly positively 

affected the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aged 62 and older, respectively. Third,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eipt had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aged 72 and older. Fourth,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receipt significantly positively affected the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aged 62 

and older, respectively. Policy implications of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areful policy 

consideration is needed regarding support for the economic activities of older adults. Second, we need to explore 

ways to increase household income for older adults households. Third,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reduce or 

integrate the gap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and special occupational pensions.

Key words : older adults, life satisfaction, economic factor, public pension

Ⅰ.서론

생활만족도는 삶이 풍요롭고, 의미 있으

며, 충만하거나 질이 높은 정도를 말한다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2022). 노년

기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노화가 진행되

면서 생활만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은

퇴나 경제활동의 축소, 의료비 증가, 재무적 

노후 준비 부족 등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노년기 고령자의 생활만족도가 떨어질 가능성

이 있다.

Ando와 Modigliani(1963)가 제시한 라이프 

사이클 모형에서는 성인이 되기 전에는 금전

을 빌려 쓰고 근로 연령기에는 빌린 금전을 

갚고 은퇴를 대비하여 저축한 다음, 은퇴 기

간에는 저축한 돈을 모두 지출한다고 가정하

였다. 라이프 사이클 모형의 견지에서는 은퇴 

이전의 경제적 선택이 은퇴한 뒤 노년기 삶의 

질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은퇴 

이전에 노후를 위해 공적연금을 포함한 적절

한 경제적 노후 준비가 된 사람은 노년기에 

생활만족도가 높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은 노년기의 생활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라이프 사이클 모형

에 따른 적절한 선택을 하고 있을까? 우리나

라는 고령화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개인보다

는 가족 중심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문화로 

인하여 노화 과정에 따른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과 대책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로 해가 갈수록 고령자의 노후 준비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2023년도 기준으로 노후 준

비의 충분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노후 준비

를 하고 있다는 고령자가 56.7%에 지나지 않

는다(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2024a). 고

령자의 상대적 빈곤율도 아주 높은 편이다.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2011년 



박창제 / 연금수급 가능 연령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 189 -

47.9%에서 2022년 39.8%로 완화됐지만(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2023a), 아직도 OECD

국가 평균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의 거의 3배

나 된다(OECD, 2023a).

노년기에는 은퇴하거나 저임금 노동을 함

으로써 소득이 낮아지고 불안정해진다. 따라

서 노년기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공적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뒷받침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 제도는 3층 구조로 되어있다.

1층은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

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으로 구성된다.

공적 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0

층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데 빈곤 노인의 소득

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노후소득보장제도가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거

의 구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

입한 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다

음 달부터 평생 매월 수급하게 된다. 다만,

2012년까지는 60세,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

세씩 상향 조정하게 된다. 따라서 2018~2022

년 62세, 2023~2027년 63세 등으로 상승한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5). 본 연

구에서 사용할 자료의 조사 연도인 2021년 

기준으로 62세가 연금수급 개시 연령에 해당

한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주요 노후 준비 방법은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 예․적금 

19.8%, 특수직역연금 11.0% 순이며, 부동산 

운용 9.9%, 사적 연금 4.6%, 퇴직급여 3.5%,

주택연금 3.3% 순을 보였다(통계청, 2024a).

우리나라 고령자들이 노후 준비 방법으로 가

장 많이 선택하는 것은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연령인 62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연금을 비롯한 경제적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정책적 함의에 대하여도 논의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라이프 사이클 모형

Ando와 Modigliani(1963)는 라이프 사이클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생애주기에 따른 경제

적 선택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모

형이다. 이 모형은 물려받은 유산 없이 경제

생활을 시작하고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경제

생활을 끝낸다고 가정한다. Clark et al.(2004)

은 이 모형을 변형하여 20~25세 이전엔 아

동․청소년기로 학령기, 그 이후 60~65세까지 

노동 연령기, 60~65세 이후 은퇴기로 구분하

였다.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20~25세 이전의 아동․청소년기와 60~65세 

이후의 노년기엔 소비액이 소득액을 초과할 

것이고, 생애 중간에 속하는 노동 연령기에는 

소득액이 소비액을 초과할 것이다. 여기서 전

체 생애 소비액과 전체 생애 소득액은 일치한

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 모형은 거의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될 경제생활과 경제생활 단

계들의 특징을 잘 설명해 준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를 설명하는 데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정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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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고, 많은 근로자가 60세 전후에 오래 

다닌 일자리에서 퇴직을 한다. 퇴직한 다음에

는 일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낮고 일정하지 

않은 경제활동을 이어간다.

근로자들은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노년기 

이전에 공적연금 등 경제적 노후 준비가 충분

히 되어있지 않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

히게 되고, 이는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고령자의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개인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주관적인 안녕감이며, 정서적 안녕이라는 단

기적인 감정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

가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Warr et al.,

2004). 고령자의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Neugarten et al.(1961)이 생활만족도 지표를 개

발하여 발표하면서 학문적 개념이 도입되었다

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심리적 안녕의 복잡성

을 나타낼 수 있는 다차원적인 척도를 개발

하였고, 이 지표를 활용하여 활동이론(activity

theory)과 분리이론의 타당성을 검정하였다.

Havighurst et al.(1968)은 생활만족도를 삶의 

목표 달성이나 욕구 만족에 관한 주관적인 평

가로 보았다. 이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자기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주관적인 

평가라 정의되며, 생활 전반의 만족도를 측정

하는 데 활용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연구자들은 생활만족도에 대한 자기 보고식의 

측정이 피상적이며, 개인의 주관적 안녕의 경

험을 실질적으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Hillier & Georgia, 2011).

고령자 겪는 노년기는 고립과 소외를 초래

하는 사회적 상실은 물론이고, 은퇴에 따른 

경제적 상실의 시기이기도 하다(Park, 2022).

이러한 부분은 노년기의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다. 반면에 노년기는 자녀 양

육이나 노부모 돌봄과 같은 부담에서 벗어나

고, 경제활동에 따른 스트레스가 줄고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활만족도가 증가할 수도 

있다(Calvo et al., 2013).

이러한 맥락에서 삶의 질과 연령 간의 관

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어떤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고령자의 생활만

족도는 젊은이보다 더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Diener ＆ Biswas-Diener, 2017). 반대로 다른 

연구에서는 연령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했다(Winklemann ＆

Winklemann, 1993). 생활만족도는 연령과 관

계없는 것으로 확인한 연구도 있었다(Myers,

2000).

3. 고령자 생활만족도의 경제적 요인

생활만족도는 사람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생활환경과 사회적 환경, 개인 태도, 재무적 

자원(financial resources), 욕구(needs) 등에 달

려 있다(Clark et al., 2004). 생활만족도의 구성 

요소 대부분은 수량화하거나 측정하기 어렵지

만, 개인의 재무적 자원을 비롯한 경제적 요

인들은 상대적으로 측정하기 쉽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주요한 경제적 요인들로는 

경제활동, 가계소득, 부동산, 부채, 공적부조,

공적연금, 개인연금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고령자가 경제활동을 그만두면 새로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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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활 조정이나 적응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고령자의 생활만족

도, 또는 심리적 안녕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

는 사실을 발견한 연구는 많다. 일부 연구에

서는 노인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가 생활만

족도를 높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Kim et al.,

2014; Lee, 2013). Choi와 Yoon(2012)의 연구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고령자와 참여하지 않는 

고령자를 비교한 결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심리적 안녕 수준이 상대적으로 유의

하게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Kim과 Park

(2023)의 연구에서도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가 생활만족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고령자가 직장 은퇴를 하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새로운 기회가 마련되

기 때문에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도 있다는 연구 결과(Calvo et al., 2013)도 있

다. Lee와 Chun(2001)은 농촌거주 노인이건 

도시거주 노인 이건 경제활동은 생활만족도에 

아주 부적인 영향을 주며, 노인 일자리 사업 

여부도 도시거주 노인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산복지효과이론에 의하면, 자산의 보유는 

생활만족도 개선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경험적 연구 결과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

된다(Sherraden, 1991: 148-167). Park(2022)의 

연구에 따르면 60~79세 남성 고령자들의 부동

산 자산은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채는 60~79세 남성 고

령자와 60~69세 여성 고령자에게 부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과 Park(2023)

의 연구에서도 부동산 자산이 65세 이상 고령

자에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그러나 Kim(2017)에서는 실물자산과 총

부채/자산 비율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주요 부동산

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택의 소유가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되었다(Park, 2015; Kim, 2017).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고령자의 생활만족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Kwon과 Cho

(2019)의 연구에 따르면 공적연금인 특수직역

연금과 국민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

만족도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

히 특수직역연금은 그 유의성이 아주 높았다.

이 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은 고령자

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Kim

과 Yang(2023)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조사에서 공적연금을 수급받는 노인들이 수급

받지 않는 노인들에 비하여, 그리고 사학연금 

및 군인연금 등 수급액이 높은 고령자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밝혔다.

Kim(2022)의 연구에서는 공적 연금소득이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수직역연

금을 받는 고령자들은 은퇴 후에도 은퇴 전과 

같이 생활만족도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국민

연금 수급자들과 비수급자들은 은퇴 후 생

활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은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22). 개인연금은 공적연금의 노후생활 보장

에 보충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Lee &

Li,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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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자료설명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제9차 국민 노후보장 

패널조사(KReIS)자료(2021년)를 이용하여 당시 

연금 수령 연령인 62세 이상 고령자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노후 준비 및 노후생

활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다층노후 소득 보

장 대책을 수립하고자 전국의 만 50세 이상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격년으로 조사해 오고 있다. 이 자료는 본 연

구에서 관심이 있는 경제적 요인인 경제활동,

가계소득, 부동산, 부채, 공적부조,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개인연금 등의 항목이 포함되

어 있어서 연구 자료로서 적합하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태어

난 연도에 따라 다르다. 즉, 1953~1956년생은 

수급 개시 연령이 61세이고, 1957~1960년생은 

수급 개시 연령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

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로 예정되어 있다. 제9차 조사 연도인 

2021년 당시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은 1959년생 

연령인 62세부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

구는 62세 이상 연령에 해당하는 4,89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자료에 대하여 

경북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별도의 

IRB승인(생명윤리법 제37조 제4항에 따른 서

면 동의 면제 승인 사항 포함)을 받았다.

2. 연구모형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방법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통제변수 등을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는 생활

만족도로 선정하였다. 본 조사 설문지에서 

“귀하는 귀하의 생활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

족하십니까?”라는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으로 5점 척도의 응답을 

구성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경제활동, 가계소

득, 부동산, 자가 여부, 부채, 기초생활보장수

급, 국민연금 수급, 특수직역연금 수급, 개인

연금수급으로 구성하였고, 연속변수인 가계소

득을 제외하고 더미 변수화하였다. 다만, 가계

소득은 정규성을 높이기 위하여 로그화를 진

행하였다. 통제 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으로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자녀 수로 구성

하였고, 건강 요인으로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으로 구성하였다. 연속변수인 연령, 자녀 

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은 연속변수가 아니

어서(명목변수, 서열변수) 더미 변수화하였다.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방법은 <표 1>과 같다.

2) 회귀모형

종속변수가 선택형 범주이고, 이 범주들 사

이의 순서가 의미를 지니는 경우는 순서형로

짓(ordered logit)이나 순서형 프로빗(ordered

probit) 모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도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 척도가 순서형 선

택 범주이기 때문에 순서형 로짓 모형을 사용

하였다.

이러한 순서형 변수를 모형화하기 위해서 

먼저 종속변수의 선택을 결정하는 잠재 변수

(latent variable) 
가 존재하고, 이는 식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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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수설명 및 측정 방법

종속변수

  생활만족도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

통제변수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자녀수

  거주지역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1=남성, 0=여성

연속변수

1=유배우, 0=기타

1=고졸 이상, 0=중졸 이하

연속변수

서울/광역시=1, 0=도지역 

1=좋음 이상(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0=보통 이하(보통이다, 좋지 않은 편이다, 매우 좋지 않다)

1=좋음 이상(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0=보통 이하(보통이다, 좋지 않은 편이다, 매우 좋지 않다)

독립변수

  경제활동

  가계소득

  부동산

  자가여부

  부채

  기초생활보장수급

  국민연금수급

  특수직역연금 수급

  개인연금수급

1=하고 있음, 0=기타

연간, 천원단위 금액 자연로그 취함

1=있음, 0=없음

1=자가, 0=전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기타

1=있음, 0=없음

1=수급, 0=아니오

1=수급, 0=아니오

1=수급, 0=아니오

1=수급, 0=아니오

Table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방법


†=   

  



식 (1)

†관찰된 종속변수 는 생활만족도의 범주 1, 2, 3, 4, 5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 
 ≤(매우 불만족),  

 ≤(불만족) 

=3,  
 ≤(보통) =4,    

 ≤(만족)

=5, 
 ≥(매우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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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선형함수로 표현된다.

단, Sex, Age, Maritas, Edu, Chilno, Reg,

Phyhl, Psyhl, Labor, Income, Reesta, Hown,

Debt, Publicas, Napen, Sppen, Privpen은 각각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 수준, 자녀 수, 거

주지역,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경제활동,

가계소득(로그값), 부동산, 자가, 부채, 국민기

초생활보장수급, 국민연금수급, 특수직역연금

수급, 개인연금수급을 나타낸다.

3) 분석 방법

통계프로그램 Stata 13.0을 활용하여 위에서 

기술한 연구모형에 기반을 두어 순서형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표 2>는 62세 이상 고령자 4,895명(62~71

세 2,099명, 72세 이상 2,796)의 관련 특성에 

대하여 정리한 기술적 통계이다. 62세 이상 

고령자 중 두 집단(62~71세, 72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것은 연령대별로 공적연금 

수령 비율, 연금 가입 기간과 수령 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

여 알아보기 위해서이다.1)

1)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가입자는 

1988년 4,432천명, 2006년 17,739천명, 2021년 

22,347천명으로 증가하였고, 노령연금수령자는 

10,971명, 2021년 4,894,452명으로 늘어났으며, 

가입기간별 노령연금수급자는 2008년 20년 이

상 12,798명, 10년 이상~20년 미만은 211,577

62세 이상 전체 고령자의 생활만족도는 5

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평균 3.37로 보통 이상

의 수준이었다. 62~71세 고령자의 생활만족도

는 평균 3.48이었고, 72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

만족도는 평균 3.28로 연령이 높아지면 생활

만족도가 약간 떨어졌다.

성별에서 전체 표본의 남성 비율은 42%로

서 상대적으로 약간 낮았다. 72세 이상 남성 

비율은 더 낮아졌다. 연령은 평균 73.7세였다.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약 65%였다. 62~71세는 79%, 72세 이상은 

54%로 고령화로 사별이 늘어나면서 유배우자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교육 수준은 고졸 이

상의 비율이 전체적으로는 평균 35% 수준이

고 62~71세는 50%, 72세 이상은 23%로 고령

화할수록 교육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 자녀 

수는 전체 고령자는 평균 2.91명이고, 62~71세 

2.25명, 72세 이상 평균 3.41명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서울 및 광역시가 전체는 43%

이고, 62~71세 45%, 72세 이상 41%로 나이가 

들수록 상대적으로 도 지역 거주 비율이 높아

졌다. 신체적 건강이 ‘좋음 이상’인 비율은 전

체적으로는 33%이고, 62~71세는 46%, 72세 

이상은 23%로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건강 수

준이 크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정신적 건강

은 ‘좋음 이상’인 비율이 전체적으로는 48%이

고, 62~71세는 60%, 72세 이상은 40%로 나이

가 들수록 심리적 건강 수준도 크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은 전체는 36% 수준

명, 2021년 20년 이상 748,853명,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2,064,034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공단,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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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62~71세는 51%, 72세 이상은 24%로 나

이가 들수록 경제활동 비율이 크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로그를 취하지 않은 평균 연간 

가계소득은 전체는 30,709.18(천원), 62~71세 

39,256.12(천원), 72세 이상 24,292.87(천원)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계소득이 크게 낮아졌

다. 부동산 보유 비율은 62세 이상 전체는 

95%, 62~71세 98%, 72세 이상은 92%로 연령

이 높아지면서 보유 비율이 약간은 떨어졌지

만, 여전히 고령자의 부동산 보유 비율이 높

음을 알 수 있다. 주거하고 있는 집의 자가 

여부는 전체적으로는 79%였지만 62~71세는 

81%, 72세 이상은 78%로 나이가 들수록 자가 

비율이 떨어졌다. 부채가 있는 비율은 전체적

으로 39%이고, 62~71세는 54%, 72세 이상은 

28%로 나이가 들수록 부채 비율이 떨어졌다.

구분
62세 이상

(N=4,895)

62~71세

(n=2,099)

72세 이상

(n=2,796)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생활만족도 3.37 0.631 3.48 0.607 3.28 0.635

통제변수

  성별(1=남성)

  연령

  결혼상태(1=유배우자)

  교육수준(1=고졸이상)

  자녀수

  거주지역(1=서울, 광역시)

  신체적 건강(1=좋음이상)

  심리적 건강(1=좋음이상)

0.42

73.66

0.65

0.35

2.91

0.43

0.33

0.48

0.493

7.756

0.477

0.611

1.386

0.495

0.470

0.500

0.45

66.24

0.79

0.50

2.25

0.45

0.46

0.60

0.498

2.938

0.407

0.615

0.955

0.498

0.499

0.490

0.39

79.22

0.54

0.23

3.41

0.41

0.23

0.40

0.487

5.154

0.498

0.579

1.452

0.492

0.419

0.490

독립변수

  경제활동(1=경제활동)

  가계소득(로그값)†

  부동산(1=있음)

  자가여부(1=자가)

  부채(1=있음)

  기초생활보장수급(1=수급)

  국민연금 수급(1=수급)

  특수직역연금수급(1=수급)

  개인연금수급(1=수급)

0.36

9.40

0.95

0.79

0.39

0.04

0.38

0.06

0.03

0.479

2.561

0.228

0.405

0.488

0.194

0.485

0.235

0.167

0.51

9.73

0.98

0.81

0.54

0.03

0.44

0.05

0.06

0.500

2.603

0.150

0.392

0.499

0.164

0.497

0.219

0.241

0.24

9.16

0.92

0.78

0.28

0.05

0.33

0.07

0.00

0.429

2.502

0.270

0.414

0.450

0.213

0.470

0.247

0.060

†주의: 로그값을 취하지 않았을 때 평균 가계소득 62세 이상 30,709.18(천원), 62~71세 39,256.12(천원), 

72세 이상 24,292.87(천원)

Table 2. 기술적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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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적용을 받는 비율은 전체적

으로 4%이고, 62~71세는 3%, 72세 이상은 5%

로 나이가 들수록 수급 비율이 높아졌다. 국

민연금 수급을 받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38%

이고, 62~71세는 44%, 72세 이상은 33%로 상

대적으로 젊은 고령자가 국민연금 수급 비율

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수직역연

금 수급을 받는 비율은 아주 낮았다. 전체적

으로는 6%이고, 62~71세는 5%, 72세 이상은 

7%로 나타났다. 개인연금이 공적연금의 보충 

연금이지만 수급을 받는 인구가 62~71세는 

6%이고 72세 이상은 1%도 되지 않았다.

2. 로짓 회귀분석 결과

<표 3>은 연금 수급 가능 연령 고령자의 

구분

62세 이상

(N=4,895)

62~71세

(N=2,099)

72세 이상

(N=2,796)

Odds Ratio Z값 Odds Ratio Z값 Odds Ratio Z값

통제변수

  성별(1=남성)

  연령

  결혼상태(1=유배우자)

  교육수준(1=고졸이상)

  자녀수

  거주지역(1=서울, 광역시)

  신체적 건강(1=좋음이상)

  심리적 건강(1=좋음이상)

0.93

0.98***

1.58***

1.12*

1.08**

0.99

1.89***

2.49***

-0.93

-3.57

6.12

2.07

2.85

-0.09

8.32

12.83

0.98

0.97

1.80***

1.15

1.06

1.05

1.79***

2.55***

-0.18

-1.60

4.67

1.54

1.07

0.56

5.25

8.25

0.89

0.97**

1.51***

1.11

1.08**

0.95

2.01***

2.46***

-1.13

-2.36

4.22

1.48

2.56

-0.56

6.65

9.84

독립변수

  경제활동(1=경제활동)

  가계소득(로그값)

  부동산(1=있음)

  자가여부(1=자가)

  부채(1=있음)

  기초생활보장수급(1=수급)

  국민연금 수급(1=수급)

  특수직역연금수급(1=수급)

  개인연금수급(1=수급)

1.14

1.06***

0.95

1.90***

0.94

0.40***

1.17*

1.85***

1.39

1.83

5.20

-0.35

7.11

-0.95

-5.26

2.28

4.54

1.77

1.15

1.05***

0.81

2.24***

0.87

0.56

1.15

1.97***

1.33

1.37

3.04

-0.65

6.00

-1.36

-1.78

1.33

2.97

1.44

1.14

1.07***

1.05

1.65***

0.99

0.35***

1.20

1.80***

2.66

1.39

4.17

0.30

4.08

-0.02

-5.14

1.90

3.45

1.50

Log Likelihood -4094.4288 -1697.9935 -2389.5222

χ2 1085.61*** 425.16*** 551.16***

Pseudo R2 0.1171 0.1113 0.1034

p<.05, **p<.01, ***p<.001

Table 3. 연금 수급 가능 연령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에 관한 순서형 로짓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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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순서형 로지스틱모형(ordered

logistic model)으로 분석하여 나타낸 것이다.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62세 이상 전체, 62~71세,

72세 이상 각 회귀모형 모두에서 변수 간 상

관계수는 0.4를 넘어가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

에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회귀 계수 값은 추정 계수 대신 승산 

비(odds ratio)로 나타냈다.

통제변수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62세 이상 전체모형의 경우, 통제변수 중 

연령은 생활만족도에 아주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p<0.001). 결혼상태, 신체적 건

강, 심리적 건강은 생활만족도에 아주 유의하

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유의성이 약간은 낮아졌지만, 교육

수준(p<0.05), 자녀 수(p<0.01)도 생활만족도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62~71세 고령자로만 구성할 땐 연령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고

(p>0.05), 자녀수도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을 주지 못했다. 결혼상태, 신체적 건강, 심리

적 건강은 여전히 생활만족도에 아주 유의하

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72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엔, 연령은 생활만

족도에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72세 이후의 고

령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녀수도 62~71세 

고령자와 달리 생활만족도에 유의하게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역시 결혼상태,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은 

생활만족도에 아주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독립변수로 설정된 경제적 요인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경제활동 여부는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가계소득은 62세 이상 전체, 62~71세, 72세 

이상 고령자 모형 모두에서 생활만족도에 아

주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P<0.001). 이는 62~71세 고령자의 경우

엔 가계소득이 1단위 증가하면 생활만족도가 

5% 증가하며, 62~71세 고령자는 가계소득이 

1단위 증가하면 생활만족도가 7%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72세 이상 고령자는 

62~71세 고령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계

소득이 생활만족도 증가에 더 크게 기여한다

는 것이다.

부동산 보유 여부는 고령자의 생활만족도

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자가 여부는 62세 이상 전체, 62~71세, 72

세 이상 고령자 모형 모두에서 생활만족도에 

아주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자가를 보유하면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62~71세 고령자는 생활만

족도가 124% 증가하고 72세 이상 고령자는 

생활만족도가 6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보유 여부는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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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는 72세 이상의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아주 부(-)적인 영향을 

주었지만(p<0.001), 62~71세 고령자에게는 생

활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p>0.05). 72

세 이상의 고령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으면 수급을 받지 않는 고령자 생활만족도

의 35% 수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해 72세 이상의 고령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은 생활만족도를 약 65% 떨어뜨린다는 

것을 시사한다.

공적연금 수급은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났다. 국민연금 수급은 62세 이상 고령자 전

체모형에서는 생활만족도에 통계적 유의성은 

낮지만,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p<0.05). 그러나 

62~71세, 72세 이상 회귀모형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이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

했다(p>0.05).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이 포함된 

특수직역연금 수급은 62~71세, 72세 이상 고

령자 모형 모두에서 생활만족도에 아주 유의

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특수직역연금을 수급받으면 받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62~71세 고령자는 생활만

족도가 97%, 72세 이상 고령자는 생활만족도

가 8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수급 여부는 고령자의 생활만족도

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Ⅴ.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인 

62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경제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는 것이다. 분

석을 위해 제9차 국민 노후보장 패널 조사자

료(2021년)를 이용하였으며, 조사 당시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인 만 62세 이상 고령자 4,895

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방식은 

자료의 성격을 반영하여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에 대해서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

였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연금 수급 가능 

연령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경제적 

요인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활동 여부는 고령자의 생활만족도

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Park(2015)과 Kim(2022)의 연구 결과

에서도 고령자의 경제활동과 생활만족도는 관

계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연구 결과들(Kim et al., 2014; Lee, 2013;

Choi & Yoon, 2012; Kim & Park, 2023)도 있

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낸 연구 결

과도 있다(Lee & Chun, 2001). 이렇게 모순된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 것은 고령자의 경제활

동이 활기찬 노화의 긍정적인 측면과 업무 스

트레스나 여가문화 활동 어려움이라는 부정적

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

다.

둘째, 가계소득은 62세 이상 고령자에 유의

하게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p<0.001). 로그값

으로 계산된 가계소득 1단위가 증가하면 

62~71세는 생활만족도가 5% 증가하고, 72세 

이상은 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

가 들어갈수록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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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나이가 들어갈

수록 가계소득의 역할이 크다는 사실을 시사

한다.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고령자의 생활만

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다(Park, 2015,

2022; Kim, 2017; Kwon & Cho, 2019; Kim &

Park, 2023).

셋째, 자가 여부는 62세 이상 고령자의 생

활만족도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p<0.001). 고령자가 자가 소유를 하면 하지 

않은 고령자에 비하여 62~71세는 생활만족도

가 124% 증가하고, 72세 이상은 165%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자의 자가 보

유는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아주 크게 기여

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고령자에게 더 큰 영향

을 주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고령자의 자가 

보유 효과가 Sherraden(1992)의 자산복지효과

이론을 명확하게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은 72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

을 미쳤지만(p<0.001), 62~71세 고령자의 생활

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72

세 이상 고령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는 비 수급자와 비교하면 생활만족도 수준이 

3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2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공적부조 대상이 된

다는 것이 얼마나 생활만족도를 많이 떨어뜨

리는지 시사한다. Kim(2022)의 연구에서도 국

민기초생활보장수급이 고령자의 생활만족도를 

아주 유의하게 떨어뜨린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다섯째, 국민연금 수급은 62세 이상 전체 

고령자의 모형에는 생활만족도에 유의하게 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p<0.05),

62~71세, 72세 이상으로 구분한 모형에서는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p>0.05). 그러나 Kwon & Cho(2019)의 연구에

서도 국민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경우 수급액이 많지 않

아서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섯째, 특수직역연금 수급은 62세 이상 고

령자 각각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p<0.001).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는 비수급자와 비교하면, 62~71세 고령자는 

생활만족도가 85% 증가하고, 72세 이상은 

9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직 

연금 수급이 국민연금 수급과 달리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려

준다. 이는 연금 수령액의 차이에 많은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은 저부

담-저 급여체계지만, 특수직역연금은 고부담-

고 급여체계여서 수급액의 차이가 아주 크다.

2021년 국민연금(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55만 203원인데, 비하여 공무원연금(퇴직연금)

253만 7,160원, 군인연금 277만 1,336원, 사학

연금 293만 8,790원으로 공무원연금과는 4.6배 

가량 차이이고, 다른 특수직역연금과 비교하

면 5배가량 차이가 난다(Jung et al., 2023). 장

애․장해․상이연금과 유족연금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차이가 아주 크다. 이는 국민연

금의 소득 보장이 특수직역연금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려준다. Kwon

& Cho(2019)의 연구에서도 특수직역연금이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크게 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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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일곱째, 부동산 보유 여부, 부채 보유 여부

는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는 고령

자에게 부동산 보유, 부채보유 여부는 생활만

족도와 관계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경제적 요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를 제외

하고는 두 연령 집단간(62~71세, 72세 이상)간

에는 유의한 요인의 차이가 없었다. 공통적으

로 가계소득, 자가 여부, 특수직역연급수급이

라는 경제적 요인이 62~71세, 72세 이상 고령

자 각각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고령자의 경제활동 지원에 대하여 세

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고령자의 경제

활동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경제활동을 그

만두면 적응 어려움, 디스트레스로 심리적 안

녕이 급속하게 악화한다는 주장(Bossé et al.,

1990; Alavinia & Burdorf, 2008)과 은퇴를 하

면 노년기에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활동으로 

더 만족스럽다는 주장(Calvo et al., 2013)이 있

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경제활동과 생활만족

도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경제활동 지원보다

는 개별 고령자가 처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경제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령자 가구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가계

소득 이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처분 가

능 소득액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2013년 46.2%에서 2023년 기준으로 38.2%로 

많이 떨어졌다(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2025b). 10년 동안 이렇게 노인빈곤율이 떨어

지게 된 것은 기초연금액의 증가, 공적연금 

수급자 수와 수급액 증가, 노인 일자리 사업

의 확대, 고령자 고용률 증가 등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정책 방안을 더 확대하

고 개선하여 가계소득을 증진하는 방안을 마

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의 격차를 획

기적으로 해소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수급은 고령자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지만, 특수직 

연금 수급은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아주 크

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

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급여와 비교해 볼 때,

적정성과 형평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

다. 현재의 제도하에서 국민연금 급여를 개선

하는 방법으로 보험료 인상, 출산․군복무․

실업 크레딧제도의 강화 방안, 저소득 지역가

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의 지역가입자 전체 확

대 방안 등이 있다.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경

우처럼 공적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일본은 2015년을 기점으로 피용자연금

제도가 완전히 통합하였다. 일본도 우리나라

와 비슷하게 국민연금격인 후생연금보험과 특

수직역연금격인 공제연금(국가공무원공제조합,

지방공무원공제조합, 사립학교교직원 공제조

합)은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공제연

금이 후생연금에 비하여 유리하였다(Sung et

al., 2021). 일본의 공적 통합 경험은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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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통합을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좋

은 준거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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